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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해 11월 문을 연 강원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가 7개월여
만에 관광객 1만명을 돌파했다.

박현창 이사장 "더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 제공"

광천선굴 1만번째 관광객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군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테마파크를 찾은 1만번째 관광객 이벤트를 했다.

주인공은 횡성군 청일면에 사는 정모(85)씨 일행이다.

공단은 마스코트 '눈동이' 인형을 비롯한 여행 키트와 의자를 선물로 증정했다.

정씨는 "지인 소개로 온 이번 여행에서 뜻하지 않게 이벤트에 당첨돼 기쁘다"며 "좋은 동굴이 전국에 널리 알
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트는 총길이 850ｍ에 달하는 석회동굴이다.

주요 통로인 주굴은 330ｍ이고 가지처럼 뻗어진 지굴인 광천선굴은 520ｍ다.

종유석과 석주, 석순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과 박쥐 등 동굴 생물을 볼 수 있다.

평탄한 관람 동선으로 인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견학 장소로도 인기다.

최근 동굴 내부에 경사로를 설치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이 보다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90ｍ 구간을 휠체어를 동반한 관람으로 개선해 장애인 협회, 노인회, 초등학교 등 단체 방문이나 관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연중무휴다.

입장 요금은 성인 5천원, 청소년 4천원, 어린이 3천원이다.

국가유공자는 요금 면제이고 장애인, 65세 이상, 지역 군민 등은 요금의 30% 감면한다.

한국관광공사 주관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관람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현창 이사장은 "더 많은 관광객이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를 방문하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 제
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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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선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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